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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마포구 구룡 공원 자연기반 해법 도시 숲 조성  

 

자연기반해법 개념의 도시 숲 조성 사업 두번째 프로젝트 

탄소 중립 사회를 위한 HSBC 글로벌 프로그램의 일환 

 
 

HSBC 코리아는 마포구 상암동에 위치한 구룡 근린공원에서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s) 

도시 숲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구룡 근린공원은 HSBC 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환경단체인 

‘생명의숲’, 서울시, 마포구와 함께 추진 중인 NBS 개념 도시 숲 조성 프로젝트의 두번째 대상지다. 

첫번째 대상지는 영등포 문래공원이며 작년 10 월에 완료되었다. 

 

HSBC 그룹의 글로벌 프로그램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NBS 도시 숲 조성 사업은 도시 숲의 자연 

회복력을 높이고 도시의 열섬 저감과 생물 다양성 증진, 탄소 상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성과 지표와 측정 방법을 수립하여 도시 숲이 저탄소 사회 구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도 

병행한다. HSBC 는 이 사업 추진을 위해 작년 6 월에 서울시와 협약을 맺었다. 

 

이번 구룡공원 도시 숲 조성의 핵심은 포장 도로 길을 따라 느티나무를 이중으로 식재하여 그늘을 통해 

주변 보도 주면의 온도를 낮추고, 나아가 탄소 흡수와 도시 열섬 저감에 기여할 수 있는 공간 마련에 있다. 

 

HSBC 코리아 정은영 대표는 “기후 변화는 남의 일이 아닌 우리 자신의 일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HSBC 는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시 열기를 식히는데 작게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내년 3 월에 3 차 도시 숲이 조성될 예정이다.  

 

HSBC 코리아는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비롯하여 ‘청소년 비전 지원사업’, ‘청소년 창업 교육 

프로그램’, 및 ‘환경 보호 프로그램’ 등 환경과 청소년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후원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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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BC  

HSBC는 한국에서 은행지점과 증권 지점을 운영하고 있다. 홍콩상하이은행은 HSBC그룹의 창립 멤버이며, HSBC 

그룹은 유럽, 아시아, 북미, 남미, 중동 및 북아프리카 64개 국가 및 지역의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1년 12월말 기준 자산은 3조 달러로, HSBC는 세계 최대 은행 및 금융 서비스 기관 중 하나이다.  


